
44  친 구 들 예 수 님 을  따 라 요   45

카롤리나 마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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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리나는 그저 목걸이를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을 뿐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카롤리나는 정원을 가로지르며 폴짝폴짝 뛰었어요. 

카롤리나의 친구인 이사벨라가 밖에 있었어요.

이사벨라는 손을 흔들었어요. “이리 와서 놀자!”

카롤리나는 정원을 가로질러서 이사벨라의 집으로 갔어요.

이사벨라는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어요. “보여 

주고 싶은 게 있어.” 이사벨라는 카롤리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보석알들이 무척이나 환하게 반짝였어요.

“이거 엄마 건데, 엄마가 오늘은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하셨어.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봐 봐.”

이사벨라는 목걸이에 햇빛이 비치도록 들어 올렸어요. 

보석알마다 반사된 수많은 무지개가 반짝거렸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숨바꼭질하자!” 이사벨라가 말했어요.

“좋아! 목걸이는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 카롤리나가 

답했어요.

“고마워!” 이사벨라는 카롤리나에게 목걸이를 건넸고, 

카롤리나는 목걸이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곧 카롤리나가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이사벨라는 작별 

인사를 할 때 목걸이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카롤리나도 굳이 말해 주지 않았어요.

목걸이를 집으로 가져간 카롤리나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꼈어요. 하지만 카롤리나는 그저 목걸이를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을 뿐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기분을 무시하고 목걸이를 

베개 밑에 넣었어요.

다음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카롤리나는 자기가 맡은 

집안일을 한 뒤 밖으로 놀러 나갔어요. 목걸이는 까맣게 

잊어버렸고요.

“카롤리나!” 아빠가 부르셨어요. “잠깐 이리 와 볼래?”

카롤리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르셨어요?”

아빠가 목걸이를 보여 주셨어요. “엄마가 이것을 네 베개 

밑에서 찾으셨는데, 이건 누구 거니?”

“이사벨라 거예요.” 카롤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제 같이 놀 때 제 주머니에 안전하게 보관해 뒀는데, 그만 

집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엄마가 카롤리나와 함께 소파에 앉으셨어요. “사실대로 

말해 줘서 고마워. 네 생각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니?”

카롤리나는 말이 없었어요. 카롤리나는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은 카롤리나가 정직한 아이가 되고 

목걸이를 되돌려주길 바라실 거예요.

“이사벨라에게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해야 해요.” 

카롤리나가 말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나쁜 기분이 사라졌어요. 카롤리나는 가슴속이 

따뜻해졌어요.

카롤리나는 이사벨라의 집으로 갔어요.

“안녕.” 카롤리나가 인사하며, 이사벨라에게 

목걸이를 내밀었어요. “목걸이를 가져가서 미안해. 

용서해 줄래?”

“응, 다시 돌려줘서 고마워.” 이사벨라가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또 숨바꼭질 할래?”

“좋아! 네가 먼저 술래해, 내가 숨을게!”

그날 밤 카롤리나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걸이를 가져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카롤리나는 다시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 카롤리나는 

자신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했다는 게 기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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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나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변화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요. 그다음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다시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